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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단 <교육행사> → 하단 <문화행사>

한성백제박물관, 추운 겨울 따뜻한 감성을 담은 사계콘서트‘겨울’개최
- 한성백제박물관, 한성백제홀에서무료음악회사계콘서트 ‘겨울’ 11~12월토요일총4회공연

- 크리스마스캐롤, 디즈니OST부터라흐마니노프의소나타까지다양한음악을한번에

- 11.4.(토) 17시 첫 공연을 시작으로 네 개의 재능기부 문화예술단체 참여

- 관람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으로 250명 접수, 자유석 관람

□ 한성백제박물관(관장 김지연)은 눈이 오는 겨울을 맞아 시민들의 꽁꽁 언

마음을 녹여줄 ‘한성백제박물관 사계콘서트–겨울’을 박물관 내 한성백제

홀에서 11~12월 두 달간 총 4회 개최한다. 이번 공연은 4개 문화예술

단체의 재능 기부로 펼쳐진다.

○ 한성백제박물관의 ‘사계콘서트’는 지난 2016년부터 이어 온 박물관의 대표 문

화행사다. 시민을 위한 무료 음악회로 매년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에 맞

춘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음악의 감동을 선사한다.

□ 이번 사계콘서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인 겨울에 어울리는 곡들로

구성되어 있다. ▴11월 4일(토) 전문연주단 크라제 ▴11월 18일(토) 매

디슨 앙상블 ▴12월 2일(토) 뉴바로크 앙상블 ▴12월 16일(토) 클래식



- 2 -

뮤직 페어라인 등 총 네 개 문화예술단체가 각 1회씩 (17시~18시 30

분) 공연을 펼친다.

○ 전문연주단 크라제는 11월 4일(토) <한성의 겨울>을 주제로 사계콘서트 ‘겨울’

의 시작을 알린다. 한국 가곡, 영화 OST, 정통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

악을 팬플루트, 색소폰, 피아노 등의 다채로운 악기와 목소리로 만나볼 수

있다.

○ 매디슨 앙상블은 11월 18일(토) <Winter Dreams>를 주제로 피아노, 첼

로, 바이올린의 연주를 선보인다. 비발디, 맨델스존, 파가니니, 라흐마니노프

등 정통 클래식 작곡가들의 수준 높은 음악을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연주로

들려줄 예정이다.

○ 뉴바로크앙상블은 12월 2일(토) <한국 하프시코드와의 아름다운 조우>라는

주제로 하프시코드, 피아노, 플루트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관객들에게 선사한

다. 피아노의 전신인 하프시코드는 바로크시대 활발히 쓰였으나 현재는 쉽게

접하기 어려운 악기이다. 이날 공연은 바로크음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

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.

○ 클래식 뮤직 페어라인은 12월 16일(토) <클라라의 크리스마스 선물-호두

까기 인형>이라는 주제로 연말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공연을 펼칠 예

정이다. 1부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며, 2부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

호두까기 인형 중 대표곡을 들려줄 예정이다. 이 공연을 끝으로 2023년 사

계콘서트는 막을 내린다.

□ ‘사계콘서트–겨울’은 선착순 사전 예약자 250명만 입장하여 자유석에서 관람

이 가능하다. 예약은 ‘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’ 사이트에서 공연일 11일 전부터

접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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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(http://baekjemuseum.seoul.go.kr)

을 참조하거나,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홍보과(02-2152-5833)로 문의하면 된다.

□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은 “한성백제박물관 사계콘서트는 어린이를 동반한

가족들이 많이 찾는 프로그램이다.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, 온 가족이 함

께 박물관에 방문하여 아름다운 선율 속 따뜻한 감성을 채워가시길 바란

다.”라며 “앞으로도 한성백제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역사와 문화를 모두

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
